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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국 (불이학교 교사) 

이 시리즈는  
대안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글이 아닙니다.  
대안교육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전망을 고민해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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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은  

과도한 경쟁교육 대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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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는  

‘거대한 다양성의 호수’ 

 

 
화성에서 온 교사와 금성에서 온 부모와  

명왕성에서 온 아이들이 뛰노는 호수.  

그렇지만, 다양성에서 오는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실행버튼을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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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충돌하는 소통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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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물 속에 살다가  

땅으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대안교육은 많은 시행착오 를 겪었다.  

 

시행착오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창조적 축적 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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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재와 씨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안교육의 정신은  

모범생/문제아 혹은  

 우등생/열등생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듯이,  

교육과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정상-비정상, 장애-비장애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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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완결적인 일종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특별한 섬 내지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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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계층적으로 갇히게 되었고,  

이것이 대안교육에 대한  

오해를 낳은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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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  

이웃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  

가령 매월 1회 일제히 우리 동네  

대안학교 개방의 날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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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내세우는  

철학과 실천(수업,교육과정 등)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가치를 교육과정에 녹여낼  

능력과 준비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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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멋있는 철학보다  

올바른 실천 이다.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검토하면서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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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잘 몰랐다.  

아이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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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음부터 교사의 복지 등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건 대안학교의 약한 고리이자  

부끄러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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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지와 대중성,  

안타깝게도 이 관계가 모순적이다.  

 

교육비를 올리면  

교사 복지는 높아지지만 문턱이 높아지고,  

문턱을 낮추면 대중성은 높아지지만  

교사 복지가 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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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럴 때 교사는 대안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2 | 로 계속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❷ 

 
- 위기론의 실체를 찾아서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gseH9sOnaAhVEkJQKHWHBCqUQjRx6BAgBEAU&url=https://cctvnewsfeatures.wordpress.com/2014/11/05/china-insight-a-different-class-alternative-education-goes-west/&psig=AOvVaw2bZnaU1nHOUCcfc3ZoSZVK&ust=1525431303050736


   

20년 전                7,8년 후                5,6년 전               현재 

 안정기 
(7, 8년) 

대안교육 
놓쳐버린 

8년 

    x²? 

? 

? 

왜 도약을 못 했을까? 

실천적 관점에서 본 대안교육 20년의 흐름 

1997 2004(2005) 2012(2013) 2018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pz7ncs-3aAhUHEpQKHQ99C7MQjRx6BAgBEAU&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3D03SuH%26articleno%3D16160504%26categoryId%3D8258%26regdt%3D20110429160148&psig=AOvVaw13dGqdNiQbAsSrKCEQ5SlV&ust=1525569584479987


2001 ~ 2006년 동안  

매년 11 ~ 14개 대안학교가 생겨났고,  

대안교육에 관한 많은 담론들이  

화려하게 피어났으며,  

창조와 동시에 분열의 시기였다.  

설립 및 팽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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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버린 8년’ 왜 도약을 못했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나? 

법제화(제도화)로 혼란스러웠나? 

기존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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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기’   

위기로 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내부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우리 사회 교육의 큰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침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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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의 ‘놓쳐버린 8년’  
- 무엇을 했어야 했나? 

 

철학을 재점검하고, 교육과정을 다듬고,  

교사 처우개선에 힘쓰고,  

2세대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사회적 실천과 소통에 나섰어야 했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AwcTDvO3aAhUCjJQKHZAwCnwQjRx6BAgBEAU&url=http://smartincome.tistory.com/71&psig=AOvVaw26sCgVkyhITsm2f9R0YcCQ&ust=1525571924638671


대안교육을 이끌어갈 리더쉽이 부족했다. 

유능한 중견 교사들이 떠났고,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지 못해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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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시점에 많은 학교들은  

재정문제와 터전마련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변화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버렸다.  

 사회적 실천과 소통에 관심을 갖는 대신  

 은행 융자, 채권, 채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대안학교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386세대가 물러가면서  

학부모가 바뀌었기 때문 ” 이  

아니다. 



“혁신학교에서  

대안교육의 철학과 내용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지원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놓쳐버린 8년’의 의미며 비밀이다. 

세상을 알고 대안교육을 이해해야,  

이해하는 만큼 자신과 대안교육을  

바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열정은 있었으되 

인간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미숙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실망했을  

부모와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대안학교 교사회는 평가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공식적으로 없다.  

교사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동료 간에 상호장학으로 실수를 줄이며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대안학교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혁신학교 등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아프면 겸손해지며,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정직한 자세로 정말로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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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❸  

 
- 대안교육은 우리 교육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가? – 공(功)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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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족한 점을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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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은 교사와 아이들과 부모를  

재발견해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세웠다.  

학부모의 창조적 교육역량과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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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종 안에서 생물학적 차이는  

무시할만한 수준에 불과하며,  

따라서 인류는 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고  

인간과 뭇 생명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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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아이와 느린 아이를 구별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대한다는 정신을 소중히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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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교육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런 주문을 외운다.  

 

‘오늘의 아이는 어제의 아이와 다르고,  

내일의 아이는 오늘의 아이와 다를 것이다.’   



아이들이 성적에 대한 고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되었다.  

부모-자녀, 교사-학생 사이 대화 결론이  

항상 기–승–전–공부에서  

기–승–전– 무한한 가능성 으로  

열려있는 인간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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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엔  

학습과 놀이와 생활이  

조화롭게 함께 가야  

건강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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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또 머리로만 아니라 몸 전체로 

배운다는 오래된 원리를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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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2. 민주주의, 생태, 평화, 공감, 인권 
등 교육에 가치를 결합했다. 

3.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의미를 새
삼 일깨웠다. 



4. 교사-부모-아이들 사이에 수직적 
방식에서 수평적 관계로 발상을 
전환했다. 

5. 혁신학교 등 공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 청소년기에 여행과 인턴과정을 주
요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7. 생활과 동떨어진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나를 알고 생활과 연관
된 교과를 가르쳤다.  

8.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결합한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했다. 

 



이 목록을 보고  

누구는 인색하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과장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것은 서투르고 미흡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대안교육이 추구해온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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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대안교육이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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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는 가치관, 직업관이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다.  

인간은 50대 60대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존재다.  

더군다나 인간의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라 꾸불꾸불하고 삐뚤빼뚤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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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도약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고 치열하게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안교육이 인정받고  

발전하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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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❹  

 
- 혁신하는 교사가 대안교육을 혁신한다 

-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넘나들며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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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다시 ‘나루터를 묻는다.’ 

“使子路로 問津焉하신대” 

‘공자께서 자로를 시켜  

"나루터가 어딘지 물어오라" 고 하셨다.’ 



한쪽 눈만 사용해서 평면적으로 보면  

관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다.  

아이도 교육도 인생도 3차원이다.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아이들에게 인성을 강조하려면  

교사가 먼저 인성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마치 진화론을 모르고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고,  

고전을 모르고 고전을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민주주의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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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신의 정신세계에  

갇히면 지는 거다.  

담대하게 자신을 배움 앞에  

영원히 노출시켜야 한다.  

교수법을 공개하고 서로 참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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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을 완성한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썼을 때,  

그는 사람의 염색체 수를 48개라고  

잘못 적었지만 이 책이 가지는  

고전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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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먼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교사가 나의 스승이며,  

아이들이 있으면 그곳이 배움터이다.  

 

아무리 잘 해도  

더 좋은 교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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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과 불리한 조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말로 학교공동체라면  

이런 불리한 조건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 첫째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an82a08vbAhUIXbwKHXJAAjYQjRx6BAgBEAU&url=https://comosaconnect.org/southern-cross-k-12-school/&psig=AOvVaw3llTIYJaUiJ6G3j1D-uSt_&ust=1528807849748863


아이들의 성격과 능력, 여러 가지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학교를 통해서 성격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불행은 극복할 수 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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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술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시간과 함께. 
 

인간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향상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은 커다란 사회적 변환점에 서있다. 

 새로운 교육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다. 

 염치를 아는 인간,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대안교육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과 미투(me too) 이후의  
교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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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대안교육에 갇혀있던 시야를  

전체 교육으로 넓혀야 한다.  

우리 사회 교육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를 고민하며,  

그 속에서 대안교육의 전망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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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극심한 입시경쟁 속에서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네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국민과 함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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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육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안 보이지만  

문제의식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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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은 형식권 교육이고  

대안교육은 비형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형식권 교육과 비형식 교육  

양 날개로 날아오를 때  

담대하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며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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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대안학교, 이만하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경쟁교육을 넘어서 새로운 교육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촌과 산골과  

길거리와 도시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다. 

 대안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교육빅뱅 저자 | 
| 불이학교 교사 |   

글쓴이 이철국 (강아지똥) 

|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1-4 | 끝 

www.burischool.org 

| 불이학교 교사 | 
디자인 박은숙 (연리지) 


